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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22일(화) KT전에 ‘2026 치매극복의 날’ 개최
- 인천광역치매센터와 7년 연속 치매 공존 및 실종 예방 캠페인 전개
- 선수단 전원 실종 예방 ‘인식표’ 모자 부착, 치매공존 문구 팔찌 5,000개 선착순 배포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는 22일(화)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KT위즈와의 홈경기를 맞아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2026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구단이 지속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야구장을 찾은 팬들과 함께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날 SSG 선수단은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식표’를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에 나선다. 또한 1, 3, 7번 및 스타벅스 게이트에서는 치매공존 문구가 삽입된 실리콘 팔찌 5,000개를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야구장 안팎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이어진다. 프론티어 스퀘어(1루 광장)에는 관내 치매안심센터, 공립요양병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총 20개의 홍보 부스를 열고 실종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이닝 교대 타임에는 전광판을 활용한 '랜디 찾기 및 실종 예방 퀴즈'가 진행되며, 광역치매센터 마스코트 '단비'와 구단 마스코트 랜디의 장내외 합동 순회, 경인교통방송 현장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치매 환자의 일상을 응원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전 시구에는 치매 진단 후에도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초로기 치매 당사자 방정화님이 나선다. 시타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맡으며, 애국가는 치매가족(모친)을 둔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제창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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